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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씨를 아는 자가 승리한다 ③

글   장 영 주

물음은 배움의 첫걸음이다

묻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. 우리는 물음을 통해 생각을 더욱 명확히 할 수 

있습니다. 모르면 묻고 알 때까지 책에서 찾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. 모르면서 

묻지 않고 찾아보지도 않으며 아는 척 넘어가면 영영 알 길이 막혀 공부에 진전

이 없습니다. 물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.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이에게 묻기

도 하고 아는 이가 모르는 이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물음도 있는가 하면 또 지

식의 정도를 알아 보는 물음도 있습니다. 예전에, 그러니까 제가 소싯적에는 이

런 물음도 있었습니다.

고누를 둘 줄 아느냐?

장기를 둘 줄 아시오?

바둑을 둘 줄 아십니까?

이 물음에서 우리는 하나의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그것은 놀잇감의 

난이도에 따라 하댓말에서 존댓말로 옮겨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. 일의 난이도에 

따라 그 일을 수행한 이에 대한 지위와 급여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겠지요.

저는 위의 물음을 본따 독자들에게 날씨에 대하여 이리 묻습니다.

날씨가 뭔지 아느냐?

날씨를 읽을 줄 아시오?

날씨를 내다볼 줄 아십니까?

이 물음은 날씨를 공부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날씨에 대한 지식의 수준을 묻는 

것이기도 합니다. 무슨 일이든 계단을 오르듯 단계를 밟아서 하기 마련이므로 

날씨에 대한 공부도 첫째 물음을 깨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.

첫째 물음에 대한 공부

날씨 공부의 첫걸음은 날씨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입니다. 위에서 소개한 <날

씨 과학>은 1, 2부로 나뉘어 있는데 그 1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12개의 장으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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짜여 있습니다. 이것들은 우리가 다 하나 같이 날씨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물음

들입니다. 이 궁금증을 푼다면 우리는 날씨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.

오늘날 날씨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상학, 대기 과학은 수학, 물리학, 화

학, 해양학, 전산학 들을 아우르는 과학의 종합선물상자와 같은 것이어서 일반인

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이 책의 저자는 독일의 과학 저널리스트로서 

평소에 독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해 온 경험을 살려 까다로운 날씨에 얽힌 복잡

한 과학적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.

또 이 책에는 일반 번역서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 하나 있는

데, 우리나라 독자들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 책의 요소 요소에 기상청 예보정책

과장인 유희동 박사의 해설을 싣고 있다는 점입니다. 그동안 시중 서점에는 날

씨에 관해 이렇다 할 변변한 읽을거리가 없었던 차에 이 책이야말로 돛달리기꾼

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가 아닌가 싶습니다.

1. 날씨란 무엇인가?

2. 날씨가 사는 곳, 대기

3. 모든 것은 태양에서 시작되었다.

4. 바람은 왜 부는가?

5. 바다는 날씨를 춤추게 한다.

6. 커다란 산맥이 날씨에 미치는 영향

7. 고기압 대 저기압.

8. 공기 덩어리의 힘겨루기.

9. 자연의 공습, 회오리바람

10. 비와 구름의 이야기

11. 날씨를 변덕쟁이로 만든 뇌우

12. 날씨를 이해하는 핵심 단서들

위에 나열한 각 장의 제목에서 나타나듯 그 내용들도 매우 쉽게 서술하고 있

어 누구나 거부감 없이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사람을 대면할 때 첫 인상이 

좋지 않으면 좀처럼 사귀기 어렵듯이 책도 첫 장을 펼쳤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 

싶으면 그 책은 끝까지 독파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이 책은 그렇지 않고 친근감

이 느껴진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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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! 우선 제목만 보아도 군침이 돌지 않은가요? 만일,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

요트를 떠나야 합니다. 왜냐고요? 당신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지킬 의무를 포기

한 거나 다름이 아니어서 단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짐이 될 것이기 때

문입니다.


